
2024년 산불 제대로 알기

Q5 산불 현장에서 드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?

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드론을 활용해 산불진화작전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수집

하고, 피해면적을 산출합니다.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여 

산불이 현재 어디 있는지, 화염의 강도는 어떤지 파악할 수 있지만 밤에는 헬기가 뜨지 

못해 파악이 어렵습니다. 이때 드론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현

재 불이 어디 있는지, 화염의 강도가 어떤지를 감시하게 됩니다. 산불이 종료된 후에는 

잔불이 남아있는지, 또한 산불이 산림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혔는지, 어디에 강한 피해를 

입혔는지를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. 현재 산림청에서 

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총 64대로, 재난현장분석, 소각 등 불법 행위 단속, 산림 병해충 

예찰,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드론을 활용한 야간산불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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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

  또한,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‘드론-압축에어로졸 진화탄’을 2021년에 개발하여, 산불 

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진화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 ‘드론-압축

에어로졸 진화탄’은 가스발생제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 압력으로 소화약제(20~30kg)를 

분사하는 방식으로 소음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소화탄이며, 지상 20m 이

상의 높이에서 소화약제를 살포하여 반경 8m 범위의 불을 진화할수 있다. 

  지형적 특성이나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산불의 특성에 맞춰, 기

동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가진 드론은 산불진화의 ‘골든타임’을 확보할 대안으로 떠오르

고 있습니다.




